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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가 자신의 내적갈등 때문에 독도 관련 인물을 소집함)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
는.. 제 정체성 때문입니다. 분명 저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
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땅인지. 일본의 땅인지. 너무 헷갈
려서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정체성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인겁니까?

#2. (일본 사무라이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함)
사무라이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지금 뭐라고 하는거무니까??? 다케시마 조센찡 꺼 아니데스 다케시마 니혼찡 꺼 맞데스 
1905년 일본 내각회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한 후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을 맺었스무니다. 이 조약을 보면 독도는 그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니다. 즉, 독도는 그 이전부터 우리의 땅이었던 거이므니다

#3. (조선 선비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임을 증명함) 
선비 등장. 한국 땅이라는 증거.
아니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자네의 역사적 무지함에 내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  우선 
이것을 보소. 이것은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 41호 인데, 여기서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
속도서로 강원도에 편입시켰다는 자료이오. 이 외에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1946년 1월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했던 것
을 보아 독도는 명백한 이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소이다. 게다가 자네 나라에서 독도
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은 거리가 무려 157.5KM 아니겠는가? 우리 울릉도는 독도랑 고작 
87.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모든 측면에서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일세. 독도는 우리 땅!

#4. (여전히 갈등 중인 독도) 
이 말도 맞는거 같고 저 말도 맞는거 같애. 뭐야..! 더 헷갈리잖아..!! 
다른 사람 없어요? 저 많은 증거가 필요해!!

#5. (독도에서 안타까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독도의 특산물 강치가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함)  
강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치입니다. 일본이 저희에게 한 일을 알려드리죠. 1900년대 초 일
본의 상업적 어획 기록을 살펴보면 그 세기 전환기에 저희 동족은 3200마리 정도가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915년에는 불과 300마리만 잡힐 정도로 급감했
고 1930년대에는 수십 마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1940년대에 저희는 결국 멸종하였고, 1994
년에 저희 강치 무리들은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선언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슬픈 일이죠. 
인간들이 빨리 해결해서 제2의 강치같은 일이 없기를 빌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6.  독도 주민 : (독도주민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소연함) 
 저는 이 아름다운 섬에 1965년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부였고 오징어 배를 이끌
고 새 어장을 찾아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섬에 발 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섬 주변엔 전복양식장을 만들며 차곡차곡어업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기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저는 군 당국에 정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정부의 대답은 “이 섬은 특수작전지역이다.” 였습니다.  저는 한낱 지형
상의 우리 영토가 아니라 터를 잡고 생활하는 터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1981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본적
은 독도입니다.

#7. (아직도 갈등 중인 독도)
아아아.. 모오오오르으으으으게에에엤어어어어

#8. (화면 속 누군가에게 질문하며)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지?


